
불광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불광광불불교교대대학학은은 대대한한불불교교조조계계종종에에서서 인인가가한한 불불교교전전문문교교육육기기관관입입니니다다.. 22000044년년에에는는 조조계계종종에에서서 선선정정한한 우우수수교교육육기기관관으으로로 선선정정되되었었습습니니다다.. 체체계계적적인인 교교리리와와 신신행행학학습습을을 통통하하여여 불불교교를를 폭폭넓넓게게 이이해해하하고고자자 하하는는 신신입입생생을을 모모집집합합니니다다..

2. 모집 부문

▶▶아아침침반반 :: 매매주주 목목요요일일 오오전전 1100시시 -- 1122시시

▶▶저저녁녁반반 :: 매매주주 목목요요일일 저저녁녁 77시시 3300분분 -- 99시시 3300분분

▶▶일일요요반반 :: 매매주주 일일요요일일 오오후후 11시시 -- 33시시

3. 관련사항

▶▶지지원원자자격격 :: 조조계계종종 신신도도증증 소소지지자자∙∙불불교교기기본본교교육육 수수료료자자

▶▶등등 록록 금금 :: 학학기기당당 2200만만원원

▶▶특특 전전 :: 조조계계종종 포포교교사사 고고시시 응응시시자자격격∙∙불불광광법법회회 명명교교사사 자자격격 부부여여

●불광불교대학(2년제)

불광교육원 02)417-2551   www.bulkwangsa.org

1. 교과과정 (2년제 4학기)

근본불교,  불교 경전과 신앙
불교문화,  바라밀수행법1학년

2학년
금강경, 포교 및 사회복지
불교사, 비교종교론

대승불교, 정토와 밀교
불광운동,  계율(범망경)

선불교, 보현행원품
불교상담, 불교음악

1학기 2학기

2. 모집 부문

▶▶아아침침반반 :: 매매주주 월월요요일일 오오전전 1100시시 -- 1122시시

▶▶저저녁녁반반 :: 매매주주 월월요요일일 저저녁녁 77시시 3300분분 -- 99시시 3300분분

3. 관련사항

▶▶지지원원자자격격 :: 불불교교대대학학 졸졸업업자자∙∙조조계계종종 포포교교사사

▶▶등등 록록 금금 :: 학학기기당당 2255만만원원

▶▶특특 전전 :: 불불광광법법회회 전전문문포포교교사사 자자격격 부부여여

●불광사 불교대학원(2년제)

1. 교과과정 (2년제 4학기)

1학기 : 반야사상 ∙ 유식사상 2학기 : 법화사상 ∙ 화엄사상

3학기 : 능엄경 ∙ 선어록 강독 4학기 : 정토경전 ∙ 초기불교

불 교

내 전

불교근현대사, 비교종교론, 과학과 불교, 불교와 생태윤리 등
응 용

불 교

▶▶ 모모집집기기간간 :: 22000066.. 11.. 11 -- 22000066.. 22.. 1199

▶▶ 합합격격자자 발발표표 :: 22000066.. 22.. 2200 
((서서류류전전형형을을 통통하하여여 인인터터넷넷 발발표표))

▶▶ 등등록록기기간간 :: 22000066.. 22.. 2200 -- 22000066.. 22.. 2288

▶▶ 입입 학학 식식 :: 22000066년년 33월월 55일일

일 정

불기 2550년 2월 15일 수요일22 buddhanews.com 제 565 호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김광삼 인쇄인:채수삼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10-030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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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풍혈연소 선사에게 어떤 납

자가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용(用)이 되고 말

을 하지 않으면 체(體)가 됩니

다. 어떻게 해야 체와 용으로

부터 모두 벗어날 수가 있겠습

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하였습니

다. 

“항상 강남의 3월 풍경을 생각하니 새가 우는 곳에 온

갖꽃이향기로우리라”

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동안거를 마치는 이때 쯤 주고

받았을 선문답입니다. 안거는 무언(無言)입니다. 해제는

유언(有言)입니다. 침묵인무언은체요법을전하는유언

은 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체와 용이라는 차별경

계마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즉 유언 무언의 차별을 벗

어나불법의대의를제시해달라는말입니다.  

이자리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공안을 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자기공부를챙겨야할것입니다.

강남가경성합여지

(江南佳景誠合如之) 

강남의아름다운경치가진실로그러해도

천재관광첨인성조

(千載觀光添人性躁) 

천년의구경거리에조급함만보탠것이니라. 

당성불이래년신조

(    成不爾來年新條) 

만약그렇지않다면내년에새가지가돋더라도

뇌란춘풍졸미휴혜

(惱亂春風卒未休兮) 

봄바람에어지럽기는끝이없으리라.  

오늘 해제하여 여러분들

이 세간을 두루 돌아다니다

보면

옳으니 그르니 고우니 미

우니놀리고헐뜯고기리는

온갖 폐단이 간곳마다 번

거로이생길것이다. 

바로 이럴 때는 어떻게 이를 무사히 면할 수 있

겠는가?

많이애쓸것없이다만잠들지말아라.

잠들지 않으면 꿈이 없을 것이요, 꿈이 없으면

아무일이없을것이다.

세간의 일체 고통이 모두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니, 그래서 말하기를“꿈속에서는 시끄럽다

가깨고나면고요하여일이없다”고하였느니라.

일난풍화태평춘(日暖風和太平春) 

따뜻한바람부는태평스런봄날에

남북만행무사인(南北萬行無事人) 

남북으로만행하는일없는사람이여!

도로유재잔춘설(道路猶在殘春雪) 

가는길엔아직도잔설이남았으니

지행이보불이신(只行移步不移身) 

걸음은옮기어도몸은가지말지어다. 

오늘은 삼동안거(三冬安

居) 해제일이라.

무엇을 묶어 놓았기에 해

제한단말인가.

삼계삼세가 모두 인연의

그림자로다.

그림자를 쫓으면 묶인 것

이요,

그림자본래없음을간파하면해제한것이니,

오늘 모인 대중들 해제하려면 삼동안거(三冬安

居)의

자취흔적을싹쓸어버려라.

그런 연후에 환한 대낮에 대로행(大路行) 할지

니라.

혹명심역혹명성

(或名心亦或名性)

심성원래시연영

(心性元來是緣影)

약인어차즉무의

(若人於此卽無疑)

자기영광상경경

(自己�光常 ) 

각 총림 을유년 동안거 해제법어(요약)

법어 전문은 buddhanews.com

유언 무언의 차별을 벗어나 대의를…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

마음을 물처럼 고요히

보성 스님(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삼동안거 흔적 싹 쓸어라

수산 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담화일타재봉춘

(曇華一朶再逢春) 

우담바라 한 그루가 다시

봄을만났는데,  

산승부해수갑자

(山僧不解數甲子) 

산에사는이중은세월가는줄몰랐구나. 

무각철우출소굴

(無角鐵牛出巢窟) 

뿔없는쇠소가산문밖을나섰으니,  

형극황야종공덕

(荊棘荒野種功德) 

가시밭거친세상교화공덕지으시오.  

청산불동백운류

(靑山�動白雲流) 

청산은잠잠하고백운은흘러가는데,  

족하계성최세월

(足下溪聲催歲月) 

발아래시냇물소리세월을재촉하는구나.  

쇠소가 산문밖 나서니

혜초 스님(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조계종은, 태고종의 <태고종사> 발간과 관련해 본지 564호 2면(2월 8

일자) 기사에 게재된 내용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그런 목적이

라면 이해하겠고 어쨌든 앞으로 조계종과 태고종이 화합을 위해 노력하

겠다”고답했다는기사는사실과다르다고밝혔다.

지관스님은2월10일총무원장접견실에서위영란본지편집국장등과

만나해당기사가당사자확인없이쓰여진점을지적하고“운산총무원장

스님이 새해 인사차 경국사를 찾아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발전방안을

논의한뒤, <태고종사> 발간은조계종을폄하하기위해서한것이아니라

는 말을 했다”며“이에 대해 아직 책을 읽어본 상태도 아니고 또 이 자리

가그런사안을논의하기위한공식적인자리도아니므로지금뭐라얘기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태고종사>에는 청담 스님 등 조계종 선지식들을 폄하하거나 비하

하는 내용들이 많아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종단

차원에서검토해적절한대응을할것”이라고밝혔다.              김주일기자

“‘태고종사’관련 화해한 적 없다”

지관 스님, 본지 기사‘사실과 다르다’지적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2월 6일 근현대 선원 수좌들

의 안거 기록을 담은〈근대 선원 방

함록〉을 출간했다. 방함록은 선원의

안거 수행 기록을 일컫는 말로, 안거

년도와 선원, 법호, 법명, 나이, 출가

본사등이수록돼있다. 

이번 방함록은 1899년 동안거부

터 1967년 하안거까지 해인사 퇴설

선원(1899년 동안거~), 수덕사 능인

선원(1910년 동안거~)ㆍ견성암선원

(1927년 동안거~), 범어사 금어선원

(1909년 하안거~), 직지사 천불선원

(1940년 하안거~), 도리사 태조선원

(1930년 동안거~) 등 총 6개 선원의

방함록을모은것이다. 

<근대선원 방함록>에 수록된 스

님은 약 1만여명으로 1940년대에는

재가자도 다수 결제에 참여한 것으

로나타나있다.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간화

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계종의 정

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사

적 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선풍, 선

사상을 중심으로 접근된 기존의 선

분야 연구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

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며“근현

대 불교 및 선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간의의를

밝혔다.  남동우기자

조계종 교구본사 사회국장 스님

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대안모색에나선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지원)는 2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

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교구본

사사회국장회의를개최한다. 

이날회의에서는환경의제21 실천

사업,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스리

랑카 조계종복지타운 건립사업, 봉

축 자비나눔기금 모금사업 등 각종

현안과 사회국장단 연수, 지역사회

활동, 사회복지사업 등이 논의될 전

망이다. 

교구본사 사회국장회의는 사찰의

지역활동을 강화하고 총무원과 교

구본사, 교구본사간 연대를 이끌어

낼것으로기대된다.        박봉영기자

근현대 수좌들 안거기록‘생생’

조계종 교육원‘근대선원 방함록’출간

교구본사 사회국장 첫회의

조계종 포교원이 전 세계에 한국

불교와 간화선 수행법 위상을 높이

고 종단차원의 해외포교를 직접 수

행하기 위해 국제사이트(www.kore

anbuddhism.net)를2월7일오픈했다.

국제사이트에는 수행법 해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행지도를 위해

외국인들이 원어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사찰 및 선원 정보제공과 온라

인상의 수행문답도 실시된다. 이 밖

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사 26분

의 행장과 법어 및 법문 등 선수행의

진수를보여준다.              남동우기자

신임 유진룡

(사진) 문화관광

부 차관이 2월 9

일 조계종 총무

원장 지관 스님

을 예방했다. 지

관 스님은“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충효사상을

권장하고 도심 사찰을 종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수기자

조계종 국제사이트 오픈

‘간화선’등 다양한 콘텐츠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을 비롯한 임원진이 2월 10

일총무원장지관스님을예방하고신년인사를올렸다. 

지관 스님은 이 자리에서“올해도 비구니회가 종단의 발전을 위해 수행과

포교 현장에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비구니회 운영

위원장 수현, 총무부장 운달, 재무부장 명수, 사회부장 광옥, 교무부장 일법

스님등이배석했다. 글ㆍ사진=조용수기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지관스님 방문 신년인사

일제하 강제징용자 유골송환문제

에 불교가가 적극 나설 전망이다. 정

부 총리실 산하‘일제강점하 강제동

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전기호 위

원장은 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

관 스님을 예방하고 일본에 보관돼

있는 한인 유골 반환에 불교계가 적

극나서줄것을부탁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조만간 종단협

의회를 통해 불교계의 역할을 논의

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하고“징용

한인들은 일제가 강제로 끌고 간 사

람들이다. 당연히 일본 정부가 나서

서 유골의 반환에 나서야 한다. 우리

가 마치 애걸하듯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당당하게 대일협상에 나설

것을요구했다.  

조용수기자

강제 징용자유골 환송

불교계 적극 나선다

유진룡 문광부 차관

지관 스님 예방


